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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논문은 정교회의 이콘 논쟁의 역사적 과정과 그와 관련된 신학적 담론들을 고

찰하고 있다. 저자에 의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종교개혁 전통과 청교도 전통의 영향

으로 이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다수 개신교 교회들의 편

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. 저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인 동형

론적 이미지들이 언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이 이콘에 대

해 부정적인 이유는, 이콘 논쟁 과정에서 성경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 때문

이라고 본다. 저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고찰하여 이콘 논쟁의 발단과 과정을 논

의한다. 그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. 총주교와 황제에게 보낸 교황의 응답, 제 7차 에

큐메니칼 공의회의 조항들 속에서 발견되는 754년 공의회의 이콘에 대한 정의들, 콘

스탄티노플의 총주교인 니케포로스에 의해 종이에 보존된 815년 공의회의 정의들, 

제 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조항들, 그리고 정교회 지도자들의 글들이다. 저자는 정

교회가 이콘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기독교신앙을 전수하고자 했던 선교적, 

목회적 정황을 개신교인들에게 이해하도록 초대한다. 그러한 이해를 통해 개신교인

들이 이콘에 대한 이질감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또한 저자는 이콘 논쟁

의 쟁점주제인 이콘과 우상, 원이미지와 모사이미지, 문자와 이미지에 대한 담론들

을 소개한다. 저자는, 이콘이 그것이 표상하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 상기하는 매개자

에 불과하며,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

앞에 특별한 예를 갖추는 것이 이콘 공경이라고 한다. 저자는 정교회의 예배이콘 사

용을 우상이라고 비판하는 개신교인들에게 비판을 멈추도록 요청한다. 하나님을 인

식하는 방식의 차이를 인식의 대상의 차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

